
62014년 2월 12일 수요일 10판땅과 얼음의 스프린터 대결트랙의 볼트 빙판의 뮬더 ‘100m 9초58’ 무승부

네덜란드의 미셸 뮬더가 11일(한국시간) 벌어진 2014소치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역주하고 있다. 뮬더는 출발 시부터 100m까지 세계적 육상 스타 우사인 볼트의 100m 세계기록과 똑같은 9초
58에 주파했다. 소치꺠｜꺠신화뉴시스

인간은 과연 100m를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
을까.트랙 위냐,물 위냐,얼음 위냐에 따라 그 답
은 달라진다.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세계기록
보유자는 세자르 시엘루 필류(27·브라질)다. 필
류는 2009년 로마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수영선수
권대회에서 49초91만에 터치패드를 찍으며 수중
최강자로 등극했다.트랙 위에선 ‘번개’우사인 볼
트(28·자메이카)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볼트는
2009년 베를린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58의 세계기록을
세웠다.이는 5년째깨지지않고있다.

뀫트랙 위 스프린터 볼트, 빙판 위 스프린터 뮬더는무승부?
빙판 위에선 100m의 레이스로 승부를 겨루

는 종목이 없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최단거리는
500m다. 그러나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초반
100m 기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빙상 전문
가들은 “단거리인 500m에선 초반에 가속도를
붙여야 결국 최종 기록이 잘 나온다. 500m에서
초반 100m 기록과 최종 기록의 상관관계가 크
다”고 설명한다. 10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2014소치동계올림
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의 금메달리스트
는 미셸 뮬더(26·네덜란드)였다. 뮬더는 1차 레
이스에서 34초63, 2차 레이스에서 34초67을 기
록하며 합계 69초312로 우승했다.

뮬더의 초반 100m 기록은 1·2차 레이스에서
모두 9초58로 동일했다. 2009년 베를린세계선
수권에서 볼트의 100m 기록과 같다. 만약 두 선
수가 각각 빙판과 트랙에서 100m 대결을 펼친
다면, 동일한 시간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셈이
다. 반면 모태범(25·대한항공)은 1차 레이스에
서 9초68, 2차 레이스에서 9초63만에 100m 지
점을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모태범이 9초5대에
진입해야 금빛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초반 레이스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 메달
권에서 멀어졌다.

뀫볼트도 못 따라올 스피드스케이팅 초반 100m 레이스
10일 경기에서 초반 100m만 놓고 보자면, 최

강자는 종합 6위에 오른 나가시마 게이치로(32·
일본)였다. 나가시마는 34초79를 기록한 1차 레
이스에서 초반 100m를 9초53만에 끊었다. 종합
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얀 스메이커스(27·네덜

란드) 역시 34초72를 기록한 2차 레이스에서 초
반 100m를 9초53만에 주파했다. 두 선수는 비
록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트랙 위 볼트
와의 대결에선 승리했을 것이다.

한편 트랙 위에서 인간이 100m를 가장 빨리
달린 기록은 2009베를린세계선수권 남자200m
결승에서 볼트가 후반 100m에서 기록한 9초
27이다. 당시 19초19의 세계기록을 세운 볼트는

전반 100m를 9초92에 주파한 뒤 후반 100m에
서 ‘인간 치타’가 됐다. 이강석(29·의정부시청)
은 2007년 11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올
림픽오벌에서 열린 2007∼2008 국제빙상연맹(I
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에서 한국
기록(34초20)을 세우며 은메달을 딸 당시, 초반
100m를 9초50에 끊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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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 종목 최단 500m지만 초반 가속 중요

뮬더 초반 100m 기록 1·2차 모두 9초58

日 나가시마 9초53…볼트보다 더 빨라

볼트는 200m서 후반 100m 9초27 기록도

비록 대회 초반이지만 2014소치동계올림픽
에서 아시아세가 힘을 못 쓰고 있다.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3강인 한국, 중국, 일본이 10일(한
국시간)까지 따낸 메달은 중국이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얻은 은메달 1개가 전부였다. 한국
과 일본은 노메달이었다.

4년 전 밴쿠버올림픽 당시 한국은 금 6, 은 6,
동 4개로 전체 5위에 올랐다.그러나 당시에 금메
달을 따냈던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과 모태범
이 이번 대회 남자 5000m와 남자 500m에서 메
달 획득에 실패하며 한국선수단에 아쉬움을 남겼
다. 둘은 아직 1만m와 1000m를 남겨두고 있지

만, 네덜란드선수들이 워낙 강해 메달을 장담하
기 어렵다. 역대 최약체라는 우려를 듣고 있는 남
자쇼트트랙대표팀의 메달 전선도 험난하다. 일
각에선 벌써 금메달 4개정도가 한국이 수확할 수
있는 최고치라는전망까지나오고 있다.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1개도 못 따고 은 3개, 동
2개에 그쳤던 일본도 비상이 걸렸다. 우에무라
아이코가 나선 여자모굴스키, 아사다 마오가 출
전한 피겨 단체전, 가토 조지의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모조리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당초 금메달 5개 이상을 호기롭게 외쳤던 일본선
수단이 흔들리고 있다. 밴쿠버에서 금 5, 은 2, 동
4개를 따냈던 중국도 왕멍의 부상 탓에 여자쇼
트트랙의 전력이 약화돼 메달 전선이 불투명하
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한국, 금메달 4개가한계치?
한·중·일 아시아 3강 고전에 우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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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눈꽃을 타고 소치 하늘에 휘날린다.
2014년 소치에선 ‘올림픽 커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10일(한국시간)소치해안클리스터올림픽파
크 스케이트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소치동계올
림픽쇼트트랙남자1500m결승.가장먼저결승선
을 통과한 샤를 아믈랭(30)은 연인 마리안 생젤라
(24·이상 캐나다)에게달려가입맞춤을 나눴다.둘
은아믈랭이 2010밴쿠버동계올림픽남자 500m결
승에서금메달을땄을때도같은장면을연출했다.
연인 관계가 시작된 것은 2007년이었다. 아믈랭은
당시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된 17세 소녀 생젤
라에게고백을해연인사이가됐다.생젤라는10일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만4000명의 관중
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행복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생젤라는 쇼트트랙 여자 500m에
서강력한메달후보로꼽히고있다.

한국여자컬링대표팀의 김지선(27)과 중국남
자컬링대표팀의 쉬샤오밍(29)은 부부사이다. 둘
은 김지선이 중국 하얼빈으로 컬링유학을 떠난

2007년 처음 만났고, 2013년 5월 백년가약을 맺
었다. 체육계에선 “컬링의 안재형-자오즈민”이
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커플이다. 여자컬링대
표팀은 얄궂게도 밸런타인데이인 14일 중국과
맞붙는다. 남자쇼트트랙대표팀의 맏형 이한빈
(26·성남시청)과 박승희(22·화성시청)도 연인
관계로, 동반 금메달을 노린다. 여자크로스컨트
리에서 올림픽 메달 8개를 획득하며 ‘철의 여인’
으로 불리는 마리트 비에르옌(34) 역시 올림픽
메달 4개를 목에 건 프레드 뵈르 룬트베리(45·
이상 노르웨이)와 동거 중이다.

동계종목 커플은 아니지만, ‘북미아이스하키
리그(NHL)의 영웅’인 러시아아이스하키대표팀
주장 알렉스 오베츠킨(29·워싱턴)과 ‘테니스 스
타’ 마리아 키릴렌코(27·러시아)도 밀어를 속삭
이는 사이다. 8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스벤 크라머(28·네덜란
드)는 네덜란드의 여자하키 스타 나오미 판아스
와 교제 중이다. 스포츠커플은 아니지만,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결혼할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의 빅토르 안(29·한국명 안현수)과 우나리 씨도
이번 대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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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아믈랭, 연인 생젤라에 입맞춤

이한빈·박승희 커플도 동반 금메달 겨냥

금메달 따자마자 달려가 키스
소치의 연인

캐나다의 샤를 아믈랭(오른쪽)이 10일(한국시간) 벌어진 2014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1위
를 차지한 뒤 경기를 지켜보던 연인 마리안 생젤라에게 달려가 키스하고 있다. 소치 ｜ AP뉴시스


